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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몇 주째 계속해서 주일복음으로 요한 복음 6장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이야기로 요한 복음 6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기적 이야기 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즉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는 징표가 우리 성당에 하나 있는데, 바로 감실 앞에 있는 ‘빨간 등불’입니다. 오늘은 이 ‘빨간 등불’의 의미에 대해서 몇가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빨간 등불은 예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 현존은 단순히 느낌이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사가 끝나면 성당 문은 잠기고 아무도 없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는 동안, 이 빨간 등불은 항상 밝혀져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화창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언제나 이 빨간 등불은 밝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거나 늙거나, 항상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항상 이자리에 어김없이 계십니다. 이것이 이 빨간 등불이 상징하는 첫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등불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에 양식으로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의미있는 모습으로 계시는 것, 바로 양식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배고풀때 항상 채워주시는 우리들의 ‘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밥’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아무런 차별이 없이 대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경제력, 혹은 사회적, 정치적인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만 보십니다.

그리고, 이 빨간 등불의 세 번째 의미.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가까이 하기 쉽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죠. 늘 가까이 하기 쉬운 당신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 근심, 걱정들 다 가지고 예수님께 언제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곳은, 어려움에 처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세기 동안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왔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수도회가 창립되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빨간 등불 앞은, 수많은 교황들과 주교들과 사제들이 영감을 청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도승들과 수도자들이 기도하며 용기를 얻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기도하며 치유되었던 바로 그 자리이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이 기도하며 위로를 받았던 자리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기도와 청원들이 전해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빨간 등불 앞에서 수많은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전 세계 어떤 성당을 가던지, 주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빨간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빨간 등불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빨간 등불’의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늘 가까이 하기 쉬운 모습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빨간 등불.  

오늘 복음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 생명의 빵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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